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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”

- 도심 거점의 조성 및 상업·공업지역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

국토硏, 워킹페이퍼(WP 23-03호) 발간

□ 국토연구원은 워킹페이퍼(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

분석)발간을 통해 도심 거점지역 정비에 관한 법제도 변화를 분석하고, 1960

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패러다임을 제시

◦ 도심 거점지역이란 도심 등에서 광역적 거점 역할을 하는 일단의 지역으로서, 

주로 기존 대도시의 도심과 함께 부도심, 교통 및 산업 중심지 등으로 정의함 

◦ 우리나라 공간계획 차원에서 5개의 분야, 12개의 법률 등에 따른 30개의 도심 

거점지역 정비 관련 법제도에 담겨있는 주요 가치를 시대별로 구분함

시대별 구분 주요내용

1960~1970년대

(불량지구 개량 제도화)

재개발 지구·재개발 사업을 정의, 낙후한 도심부의 불량한 환경을 

개량하고자 제도를 추진 

1980~1990년대

(도심지의 본격적 효율화)

재개발 사업에 “도심지” 개념 등장, ‘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도심 

등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

2000년대

(도시구조의 체계적 법제화)
국토·도시계획 분야와 정비·재생 분야의 제도가 종합적으로 정비

2010년대 초중반

(도시재생 및 압축적 이용 추진)
도시재생 시행, 기성시가지 활성화 및 압축적 토지이용 촉구

2010년대 후반

(도심 거점지역 사업의 다각화)

지역을 단위로 하는 도심 거점지역의 복합용도 활용 관련 분야 

및 관점이 다각적으로 제시

표 1.  시대 구분 및 주요 내용



□ 1960년대부터 2023년 현재까지 도심 거점지역 정비와 관련된 법제도는 2개

(국토·도시계획, 정비·재생)에서 5개로 분야가 다각화(국토·도시계획, 정

비·재생, 철도 역세권, 공업·산업, 도심주택 복합개발)되고, 개별 제도는 지

역 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다양한 시각하에 서로 유사한 목표를 추

진하고 있음

◦ 1~3기까지는 도시 공간구조 차원의 거점지역 설정 및 도심부의 정비사업에 관

하여 ①국토·도시계획 분야와 ②정비·재생 분야만의 법제도가 운영되었음

◦ 4기 “도시재생 및 압축적 이용 추진 시기” 이후, 도심 거점지역을 바라보는 

새로운 관점으로서, 도시의 정비만이 아닌 도시의 재생이 추진되고, 철도 역사

시설 개발을 넘어서는 ③역세권 복합개발이 제시됨

◦ 5기 “도심 거점지역 사업의 다각화 시기”에는 ①국토·도시계획 분야의 도

시혁신구역, ②정비·재생 분야의 도시재생혁신지구, ③철도 역세권 분야의 역

세권 개발사업, ④공업·산업 분야의 도시공업지역법, 도심융합특구, ⑤도심주

택 복합개발 분야의 도심복합개발,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전 분야에서 지

역 단위의 다양한 사업 제도가 등장하여 도심의 혁신적 복합 활용을 지원함 

첨부. 워킹페이퍼(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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